
법률구조공단노조, 민주당에 서민법률복지강화 정책제안
‘국민 기본권 보호위해 공공법률서비스 국가책임 강화하라’

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(공동본부장 정동영·이학영)는 30일 대한법
률구조공단 노동조합(위원장 곽은석)으로부터 서민·중산층의 법률복지 강화를 위한 5
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받았다.

□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
공공법률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구조 정책의 실질
적 반영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.

□ 이날 정책제안 전달식에는 민주당에서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성준후 상근부본부장
과 서민중산층살리기위원회 안진걸 위원장이, 법률구조공단 노조 측에서는 곽은석 노
조위원장을 비롯한 공단노조 및 전국공공노조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.

□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마련한 주요 정책과제는 법률구조공단의 역할 강화, 개인회생·파
산 종합지원센터 전국확대, 132 법률상담 콜센터 및 제2법문화교육센터 설치, 국민 
인권보호 기능 강화, 공단 명의 소송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□  공단 노조는 “이번 정책제안은 실질적인 법률복지 구현과 사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
한 첫걸음”이라며 “서민을 위한 법률구조는 정치권의 관심과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
능하다”고 강조했다.

□ 성준후 민주당 빛의혁명시민본부 상근부본부장은 “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률복지 확
대는 평소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해오신 민생정책의 일환과 궤를 같이 한다”고 화답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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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 “향후 공단노조측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선정 등을 위
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”고 약속했다. 

*사진첨부


